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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진흥청, 배 ‘신고’ 열매 터짐 농가 현장 기술지원
-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, 19일 안성 배 농가 찾아

- 고온 등 이상기상에 따른 ‘신고’ 열매 터짐 피해 현장 살펴
 

- 저장 손실 줄이는 방법, 내년 피해 낮출 실천 기술 강조

 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10월 19일 

경기 안성의 배 ‘신고’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기 열매 터짐 발생 현황을 

살피고,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.

 ‘신고’는 맛과 저장력이 우수해 추석용과 저장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

재배되는 배 품종이다. 올해 8~9월에는 고온과 급격한 수분 변화 등의 

영향으로 경기와 충남 지역에서 수확기 열매 터짐 피해가 발생했다.

 김 원장은 배 주산지 경기 안성 지역의 ‘신고’ 열매 터짐 발생 현황을 직접 

확인하고, 피해 저감 기술을 설명했다. 또한, 현장에서 만난 농업인들과 실

효성 있는 기술 개발과 보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안성·천안 지역 배 열매 터짐은 7~8월 고온과 

적산*온도 조기 증가, 수확 전 강우 등 이상기상 영향 탓으로 보고 있다고 

설명했다. 또한, 검은별무늬병(흑성병) 등 병해충 발생 증가도 피해를 키운 

요인이라고 판단하고, 농가와 함께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.

 * 만개일 이후부터 수확일까지 일평균 기온의 누적값(기준 온도 0℃)

 아울러 피해 열매를 선별한 뒤 저장해야 저장 중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

안내했다. 이어 내년도 재배 과정에서는 7~9월 고온 경감 기술과 열매 터짐 

경감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.



 농촌진흥청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열매 터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

관리 기술과 수확기 안정 생산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
 김대현 원장은 “최근 배 재배 현장에서 이상 고온으로 열매 피해가 증가

하고 있어 농가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정 생산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.”

라며, “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배 생산을 뒷

받침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 붙임. 안성 배 ‘신고’ 열매 터짐 피해 농가 방문 계획(안)

담당 부서

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전지혜 (061-330-1500)

배연구센터 담당자 연구관 윤석규 (061-330-1561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붙임  안성 배  안성 배  안성 배 ‘‘‘신고신고신고’’’ 열매 터짐 피해 농가 방문 계획 열매 터짐 피해 농가 방문 계획 열매 터짐 피해 농가 방문 계획

 일    시: 2026. 10. 19.(월) 

 장    소: 안성 배 농가(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534-3)

 주요내용: 수확기 배 ‘신고’ 열매 터짐 피해 발생 농가를 방문해 배 

이상기상 대응·안정생산 기술 점검, 영농 현장 애로사항 청취

 세부일정

시  간
    

 분
내    용 비  고

11:00～11:40  40

∙ 배 생육상황 현장점검, 애로사항 청취
  * 공도읍 양기리 534-3

∙ 영농 현장 대응방안 협의
 


